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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스트레스, 자기효능감이 극복력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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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lience of Nursing Students

Jong-Im Kim
Department of Nursing, Jungwo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스트레스, 자기효능감이 극복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실시하였
다. 연구대상자는 C지역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기간은 2021년 1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이었고, 분석
대상은 261명 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기술적 통계, t-tset, 
ANOVA, Pearson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극복력과의 관련성에서는 성
별, 학과전공 만족도, 자기효능감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극복력과의 상관관계에서는 스트레스(r=-.251, p<.001)는 음의
상관관계, 자기효능감(r=.572, p<.001)은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극복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β=-.162, 
p=.002), 학과전공 만족도(β=1.02, p=.065), 자기효능감(β=.428, p<.001), 자기효능감의 하위영역인 일반적 자기효능
감(β=.416, p<.001), 사회적 자기효능감(β=.142, p=.020)이 극복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설명력은 34.07%이었다.
결론적으로, 간호대학생의 극복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과전공 만족도,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학과 특성 프로그램
적용하여 극복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추후 극복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바탕
으로 한 프로그램 적용 및 심층 연구가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set out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the effects of stress in college life and 
self-efficacy on the resilience of nursing students. The subjects included nursing students in the C 
region. The study period was from November to December, 2021. The data of 261 nursing students were
used in the analysi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WIN 18.0 program.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were used to analyze the data. The 
relationship of the general characteristics with resilience showed variations according to gender, 
satisfaction with the major, and self-efficacy. Resilience ha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stress (r=-.251,
p<.001) an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self-efficacy(r=.572, p<.001). Resilience was influenced by gender
(β=-.162, p=.002), satisfaction with the major(β=1.02, p=.065), and self-efficacy(β=.428, p<.001). Under 
self-efficacy, general self-efficacy(β=.416, p<.001) and social self-efficacy(β=.142, p=.020) had a 
significant impact on resilience with an explanatory power of 34.07%. In conclusion, these findings raise 
a need to formulate programs featu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major and contributing to the higher 
satisfaction with the major and self-efficacy of nursing students and thus increase and reinforce their
resilience. In the future, in-depth research should be carried out based on the factors positively 
influencing resil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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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현대인들은 복잡한 사회변화 속에서 다양한 스트레스

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기를 지나 예비사회인으
로서 중요한 시기에 있는 대학생들은 사회진출을 준비하
고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과 사회변화에 따라 요구
되는 경쟁과 압력들을 극복해야 하는[1] 다양한 스트레스
에 직면하고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2].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대학생활스트레스는 장래문제, 학
업문제, 가치관문제, 경제문제 순으로 당면과제에 대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3] 보고하였다. 특히, 간호대학생
은 간호학의 특성상 타과에 비해 과중한 학과 공부뿐만 
아니라 임상실습을 통해 지식을 획득해야만 하므로 대학
생활의 적응 측면에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4]. 
미래 간호인으로서 간호대학생은 대상자가 능력을 갖추
도록 도와주는 포괄적인 역할자인 간호사의 역할을 준비
함과[5] 동시에 스스로의 삶의 과정 가운데 어려운 상황
이나 역경, 스트레스, 고통을 성장 경험으로 전환하고 성
장시켜 긍정적으로 회복 할 수 있도록[6], 간호대학생들
이 경험하고 있는 대학생활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고, 
이를 적절하게 대처하고 극복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원에 대응하는 개인의 신
체적, 정신적 행동반응으로 나타나는 긴장하는 상태로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에 부딪치게 되면 긴장과 
불편을 느끼게 되는 것을[7] 말한다. 대학생들은 대학이
라는 환경적 변화로 많은 혼란과 갈등을 경험하며 진로 
선택과 장래에 대한 불안으로 인하여 심리적 부담감을 
갖고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8] 특히, 간호대학
생들은 타 전공에 비해 교과과정이나 학습량이 많아 심
리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스트레스는 적절하
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학업 성취도를 저하시키고, 신체
적, 정신적 건강문제를 일으키는 위험요소가 될 뿐만 아
니라, 무력감에 빠질 수 있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
[9]. 따라서 간호학과 학생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요인
과 수준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자기효능감은 특정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자신감, 또는 개인이 어떤 결과를 얻고
자 할 때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낼 수 있다는 개인의 
판단과 신념을 말하며[10], 주어진 수준에서 과제를 성공
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에 대해 사람들이 갖는 자신감이
다. 즉, 자기효능감은 어떤 행동을 선택하거나 지속하는

데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얼마나 수행을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각자의 
판단[11]이다. 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 대처방
식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12]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
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극적 대처를 하면서 동시에 소
극적 대처를 함께 한다고 하였다. 자기효능감은 대학생
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것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들은 학습 성취에 큰 자신감을 
보이고[13],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며, 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14]. 그러므로 스트레스와 관련하
여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관련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극복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서 개인의 특성과 능력에 따라 극복 가능하고 스트레스 
이전의 적응 수준으로 복귀할 수 있는 힘이나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심리, 사회적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15], 스트레스의 부정적 효과를 중재하고 적응을 증진시
키는 정서적 활기 또는 긍정적 성격 특성을 말한다[16]. 
또한, 극복력은 개인이 가진 극복력 정도를 파악하여 이
를 강화 시켜주면 문제 발생을 방지 할 수 있는 예방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17]. 스트레스와 극복력은 밀접한 
관계로 적절한 정도의 스트레스는 긍정적 역할을 하여 
적응에 도움을 주지만, 스트레스 정도가 높고 극복력이 
약하면 대학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극복력은 부정적 정서를 감소하고 적응을 증진시키는 인
간의 잠재적인 능력으로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
해 긍정적 반응으로 회복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4]. 그
러므로 타 전공 대학생보다 과중한 학업 및 임상실습 스
트레스를 동시에 병해하고 있는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극복력 증진을 시킬 수 있
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지금까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관련 연구는 임상실
습 스트레스와 대처방식[18], 스트레스 대처방식[5] 등으
로 그동안의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주로 
특정 상황인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관련된 스트레스 연구
로 임상실습을 경험한 3.4학년의 스트레스를 측정하여 
자기효능감과의 관련성을 확인하였지만, 전체 간호대학
생을 대상으로 대학생활 차원의 스트레스, 자기효능감과 
극복력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는 적은 실정이며, 많은 스
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간호대학생의 효과적인 스트레
스 관리를 위해 자기효능감과 극복력과의 상호 관련성을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이 경험하고 있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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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활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 및 극복력의 정도를 파악
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스트레스에 대처하고 극복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
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스트레스, 자기효능

감, 극복력 정도를 알아보고, 극복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알아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대상자의 대학생활스트레스, 자기효능감, 극복력의 
정도를 파악한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스트레스, 
자기효능감, 극복력의 차이를 파악한다.

3. 대상자의 대학생활스트레스, 자기효능감, 극복력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4. 대상자의 극복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스트레스, 자기효능

감, 극복력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극복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하는 기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일개 시에 위치해 있는 간호대학

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수집 전 대
상자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였고, 익명성이 보장되며 
참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음
을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필요한 대상자 수는 
G-power program[19]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 기준
으로 필요한 유의수준 .05, 효과의 크기 중간 정도인 
.15, 예측변수 10개를 포함했을 때, 검정력 .95, 을 유지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표본 크기는 176명이었으나, 대
상자의 특성상 임상실습과 학교수업 교체시기와 코로나
19로 인한 대면수업과 비대면 수업 전환 시기 및 주제의 
민감성을 고려하고 부정확한 설문지가 많을 것을 예상하
여 총 280부를 배부하였다. 회수된 자료는 269부 이었
으며, 그중 응답이 불충분한 자료를 제외한 261부를 최
종 분석에 사용하여 본 연구를 위한 표본의 크기는 충분
하였다.

2.3 연구도구
본 연구도구는 극복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일반적 

특성, 대학생활스트레스, 자기효능감, 극복력의 측정도구
를 사용하였다. 일반적 특성 변수로는 성별, 연령, 학년, 
학과전공 만족도, 대인관계, 건강상태, 가정생활 정도, 
성적 등으로 구성하였다.

2.3.1 대학생활스트레스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Yoo 등[20]이 개발한 간호

대학생 스트레스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39문항으로 하위영역은 개인 내 15문항, 개인 간 5문항, 
학업 10문항, 환경 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경험하지 않는다’는 1점, ‘매우 
많이 경험한다’는 5점으로 하여 측정하였으며, 점수 범위는 
39-195점으로 총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높
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0.94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0.93이었다.

2.3.2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Sherer등[21]이 Bandura

의 자기효능감 이론의 개념에 입각하여 제작한 자기효능
감 척도(self efficacy scales: SES)를 Hong[22]이 번안
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하위영역으로 일반적 
자기효능감 17문항, 사회적 자기효능감 6문항으로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로 ‘전
혀 아니다’를 1점, 아주 그렇다’를 5점으로 하여 측정하
였으며, 부정적인 문항은 역으로 채점하였다. 점수 범위
는 23-11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0.89,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0.90이
었다.

2.3.3 극복력
극복력을 측정하기 위해 Wagnild와 Young[16]이 개

발한 척도(Resilience Scale: RS)척도를 Song[23]이 번
안하고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하위영역으
로 개인의 유능성 17문항, 자신의 삶 수용 8문항으로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 7점 척도로 
측정하여 ‘동의하지 않는다’를 1점에서 ‘동의한다’ 7점으
로 하여 측정하였으며, 점수 범위는 7-175점으로 점수
가 높을수록 극복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시 도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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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261)

Variables Categories n(%)

Gender Male 56 21.5
Female 205 78.5

Age(yr) <20 69 26.4
21-22 106 40.6
23-24 70 26.8
>25 16 6.1

Grade 1st grade 69 26.4
2nd grade 67 25.6
3rd grade 61 23.0
4th grade 64 25.0

Course Credits Top level (up to 30% of top) 64 24.5
Midrange 143 54.8
Lower level (less than 30%) 54 20.7

Human relationship Very good 56 21.5
Good 145 55.5
Usually 58 22.2
Bad 2 0.8

Health Very healthy 46 17.6
health 130 49.8
usually 71 27.2
Bad 12 4.6
Very Bad 2 0.8

Family economic life Very short 3 1.1
lack 24 9.2
Usually 153 58.6
Relaxation 54 20.7
Very relaxed 27 10.3

Department Major Satisfaction Very satisfied 37 14.2
A little satisfied 144 43.7
Common 87 33.3
A little unsatisfied 18 6.9
Very unsatisfied 5 1.9

Total 261 100.0

신뢰도 Cronbach’s α=0.88,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0.89이었다.

2.4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자료수집 기간은 2021년 1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로,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보호하기 위해 연구 절
차와 목적을 설명한 후 자발적으로 서면으로 동의를 받
은 후 설문을 진행하였다. 또한,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
게 연구 기간, 방법, 연구대상자의 보호 및 익명성 보장
에 대해 설명하였다. 설문지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약 
10-15분 정도이었다. 

2.5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 을 이용

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대학생활스트레스, 자기효능감, 극복력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스트레스, 자기효능감, 극복력의 차이는 t-test, 
ANOVA, 사후분석은 Duncan을 실시하였다. 대학생활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극복력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
하여 Pearson’s 상관관계 분석을 이용하였으며, 극복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성별, 나이, 학년, 성적, 대인관계, 건강상
태, 가정생활 정도, 학과전공 만족도 등으로 나누어 살펴
본 결과, 성별은 남자가 56명(21.5%), 여자가 205명
(78.5%)이었으며, 나이는 21-22세가 106명(40.6%)으로 
가장 많았고, 23-24세 70명(26.8%)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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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Level of Stress for college life, self-efficacy, and resilience   
                                                                                            (N=261)

Variables  M±SD Range

Stress for college life

Personal stress 2.32±.77 15-75

Interpersonal stress 1.97±.59 5-25
Academic stress 2.89±.73 10-50

Environmental stress 2.30±.75 9-45
Total 2.49±..64 39-195

Self-Efficacy
General self-efficacy 3.30±.53 17-85

Social self-efficacy 3.33±.55 6-30

Total 3.31±.62 23-115

Resilience Individual competence 4.64±1.06 17-85

Accept one's own life 4.74±1.02 8-40

Total 4.67±1.00 7-175

학년에서는 1학년 69명(26.4%), 2학년 67명(25.6%)
이었으며. 성적에서는 중위권이 143명(54.8%)으로 가장 
많았다. 대인관계에서는 대인관계가 ‘좋음’ 145명(55.5%)
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통, 58명(22.2%) 순으로 나타났
다. 건강상태에서는 ’건강‘하다는 군이 130명(49.8%)으
로 가장 많았으며, 건강상태가 ’보통‘인 군도 71명
(27.2%), ’나쁨‘인 군 12명(4.6%)로 나타났다. 학과전공 
만족도에서는 ’약간 만족‘ 144명(43.7%)으로 가장 많았
고, ’불만족‘ 18명(6.9%), ’매우 불만족‘이 5명(1.9%)으
로 나타났다(Table 1). 

3.2 대상자의 대학생활스트레스, 자기효능감, 극복
    력의 수준

대상자의 대학생활스트레스, 자기효능감, 극복력의 평
균값을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스트레
스의 평균값은 2.49±.64이며, 하위영역으로 ‘개인 내 
스트레스’의 평균값은 2.32±1.77, ‘개인 간 스트레스’ 
평균값은 1.97±.59, ‘학업스트레스’의 평균값은 2.89±.73, 
‘환경스트레스’의 평균값은 2.30±.75로 나타났다. 자기
효능감의 평균값은 3.31±.62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으
로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평균값은 3.30±.53,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평균값은 3.33±.55로 나타났다. 극복력
의 평균값은 4.67±1.00로 나타났고, 하위영역인 ‘개인
의 유능성’의 평균값은 4.64±1.06, ‘자신의 삶 수용’의 
평균값은 4.74±1.02로 나타났다(Table 2).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스트레스, 
    자기효능감, 극복력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스트레스, 자기
효능감, 극복력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3과 같
다. 대학생활스트레스는 성별(F=-3.03, p=.003), 학년
(F=2.00, p=.009), 대인관계(F=18.30, p=<.001), 건강
상태(F=10.58, p=<.001), 학과전공 만족도(F=11.01,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에서 여학생은 대학생
활스트레스 평균값 2.55±.63, 남학생의 대학생활스트레스 
평균값은 2.26±.65로 여학생이 높게 나타났다(p=.003). 
학년에서는 1학년은 2.33±.61, 4학년은 2.66±.95로 4
학년이 높게 나타났다(p=.009). 대인관계에서는 대인관
계가 ‘나쁜’ 군의 평균값은 3.35±2.30, 대인관계가 ‘매
우 좋은’ 군이 2.11±.587로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대인관계가 ‘나쁜’ 군이 대인관계가 좋거나 보
통인 군보다 대학생활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001). 건강상태에서는 건강상태가 ‘매우 나쁨’ 군이 
4.52±27.6, ‘매우 좋음’ 군은 2.21±45.0으로 나타났으
며, 사후분석 결과 건강상태가 매우 나쁜 군이 건강상태
가 좋거나 보통인 군보다 대학생활스트레스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학과전공 만족도에서는 ‘매우 불만족’인 군의 평균값
은 3.32±.1.23, ‘매우 만족’인 군의 평균값은 2.12±.61
로 나타났다. 사후분석에서는 ‘매우 불만족’인 군에서 
‘매우 만족’인 군보다 대학생활스트레스가 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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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fferences in life stress, self-efficacy, and resilien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61)

Variables
Stress for college life Self-efficacy Resilience

 M±SD t/F p  M±SD t/F p  M±SD t/F p

Gender
Male 2.26±..65 -3.03 .003 3.42±..65 1.89 .059 5.13±..48 3.92 <.001

Female 2.55±.63 3.28±.63 4.55±.50

Age(yr) <20a 2.40±.59 .941 .421 3.38±..56 .90 .441 5.04±..91 .604 <.001

21-22b 2.55±.63 3.274±.50 4.51±1.04 b,c<a,d

23-24c 2.52±.64 3.28±.46 4.48±.95

>25d 2.36±.95 3.40±.33 5.08±.91

Grade 1st gradea 2.33±.61. 2.11 .009 3.41±..49 1.56 .190 5.10±..88 6.74 <.001

2nd gradeb 2.51±.61 a<b,c<d 3.31±.59 4.59±1.19 b,c,d<a

3rd gradec 2.53±.67 3.26±.42 4.47±.84

4th graded 2.60±.60 3.24±.44 4.50±.93

Course Credits
Top levela 2.43±.56 1.12 .328 3.37±..53 2.30 .102 4.81±..83 1.56 .212

Midrangeb 2.48±..66 3.30±.48 c<b<a 4.69±1.06

Lower levelc 2.60±.69 3.18±.50 4.48±1.02

Human 
relationship

Very gooda 2.11±..57 18.30 <.001 3.53±..49 10.29 <.001 5.21±..92 5.90 <.001

Goodb 2.46±..60 a,b<c<d 3.33±.46 c<a,b<d 4.58±1.03 b,c<a<d

Usuallyc 2.90±.51 3.04±.49 4.35±.77

Badd 3.35±2.30 3.60±.86 6.02±1.03

Health Very healthya 2.21±45.0 10.58 <.001 3.33±..51 1.74 .140 5.08±.92 2.83 .025

Healthb 2.43±29.8 a,b,c,d<e 3.38±.48 4.63±1.03

Usuallyc 2.69±27.7 3.32±.50 4.53±.87

Badd 2.69±21.7 3.25±.55 4.40±1.28

Very Bade 4.52±27.6 2.93±.09 5.38±5.38

Family  
economic life

Very shorta 3.12±.1.63 1.96 .101 3.52±..79 2.11 .080 4.77±.3.26 1.19 .314

Lackb 2.55±.71 b,c,d,e<a 3.11±.45 4.50±.72

Usuallyc 2.52±.62 3.29±.48 4.61±.93

Relaxationd 2.46±.59 3.37±.52 4.76±1.03

Very relaxede 2.23±.67 3.47±.52 5.01±1.07

Department 
Major 

Satisfaction

Very satisfieda 2.12±..61 11.01 <.001 3.61±..52 10.16 <.001 5.43±..82 9.30 <.001

A little satisfiedb 2.37±.64 a<b,c,d<e 3.39±.48 d,e<b,c>a 4.71±.91 b,c,d,e<a

Commonc 2.67±.53 3.19±.44 4.44±1.03

A little unsatisfiedd 2.91±.33 2.91±.36 4.03±.83

Very unsatisfiede 3.32±1.23 2.89±.35 4.67±1.29

*a,b,c,d:Dunca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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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s among the Stress for college life, self-efficacy, and resilience
                                                                                    (N=261)

Variables
Resilience Stress for college life Self-Efficacy

r p r p r p
Resilience 1

Individual competence .986** <.001

Accept one's own life .949** <.001

Stress for college life -.251** <.001 1

Personal stress -.223** <.001 .915** <.001

Interpersonal stress -.276** <.001 .741** <.001

Academic stress -.174** <.001 .805** <.001

Environmental stress -.212** <.001 .864** <.001

Self-efficacy .572** <.001 -.340** <.001 1

General self-efficacy .558** <.001 -.349** <.001 .964** <.001

Social self-efficacy .417** <.001 -.207** <.001 .759** <.001

.**p<0.01

자기효능감에서는 성별(F=1.89, p=.059), 대인관계
(F=10.29, p=<.001), 학과전공 만족도(F=10.16, p=<.001)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에서 남학생은 자기효능감 평균값 
3.42±.65, 여학생의 평균값은 3.28±.635으로 남학생
이 높게 나타났다(p=.059). 대인관계에서는 대인관계가 
‘나쁜’ 군의 평균값은 3.60±.86, 대인관계가 ‘보통’ 군
이 3.04±.49로 나타났다. 사후분석에서는 대인관계가 
나쁜 군이 대인관계가 좋거나 보통인 군보다 자기효능감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학과전공 만족도에
서는 ‘매우 불만족’인 군의 평균값은 2.89±.35, ‘매우 
만족’인 군에서 평균값은 3.61±.51로 나타났다. 사후분
석에서는 ‘매우 만족’인 군‘이 ‘매우 불만족’인 군보다 자
기효능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극복력에서는 성별(F=3.92), p=<.001), 연령(F=.604), 
p=<.001), 학년(F=6.74), p=<.001), 대인관계(F=5.90, 
p=<.001), 학과전공 만족도(F=9.30, p=<.001)에서 유의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에서 남학생은 극복력 평균값 5.13±.38, 여학생의 
평균값 4.55±.50으로 남학생이 극복력이 높게 나타났
다(p=<.001). 연령에서는 25세 이상에서 평균값 
5.08±.91로 높게 나타났으며, 학년에서는 1학년에서 
5.10±.88로 다른 학년보다 극복력이 높게 나타났다
(p=<.001). 대인관계에서는 대인관계가 ‘나쁜’ 군의 평균
값은 6.02±1.03, 대인관계가 ‘보통’ 군이 4.35±.77로 
나타났다. 사후분석으로 볼 때 대인관계가 나쁜 군이 대
인관계가 좋거나 보통인 군보다 극복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학과전공 만족도에서는 ‘매우 만족’
인 군의 평균값은 5.43±.82, ‘매우 불만족’인 군에서 평
균값은 4.67±1.29로 나타났다. 사후 분석에서는 ‘매우 
만족’인 군‘이 ‘매우 불만족’인 군보다 극복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3.4 대상자의 대학생활스트레스, 자기효능감, 극복
    력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대학생활스트레스, 자기효능감, 극복력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극복력과 대
학생활스트레스(r=-.251, p<.001)로 유의한 음의 상관
관계로 나타났다.

대학생활스트레스의 하위영역인 개인 내 스트레스(r=-.223, 
p<.001), 개인 간 스트레스(r=-.276, p<.001), 학업스트
레스(r=-.174, p<.001), 환경스트레스(r=-.212, p<.001)
도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극복력과 자기효
능감은(r=.572, p<.001)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
으며, 자기효능감의 하위영역인 일반적 자기효능감
(r=.558, p<.001), 사회적 자기효능감(r=.417, p<.001)
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대학생활스트레스
와 자기효능감은(r=-.340, p<.001) 음의 상관관계로 나
타났으며, 자기효능감의 하위영역과 대학생활스트레스에
서는 일반적 자기효능감(r=-.349, p<.001), 사회적 자기
효능감(r=-.207, p<.001)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로 나
타났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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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Factors affecting resilience
                                                                                           (N=261)

Variables B SE Beta t/F p-value

Constant 2.31 .564 14.42 .000

Gender* -3.97 .128 -.162 -3.10 .002
Department Major Satisfaction* -6.661 .378 -1.02 -1.676 .065

Human relationship* .024 .087 .017 .281 ..779
Stress for college life .263 2.383 .107 .110 .912

Personal stress -.017 .966 -.059 -.079 .937
Interpersonal stress -.110 .333 -.065 -.331 .741

Academic stress -.048 .634 -.035 -.076 .939
Environmental stress -.083 .565 -.062 -.147 .883

Self-efficacy .780 .128 .428 6.840 .000
General self-efficacy .784 .124 .416 6.347 .000

Social self-efficacy .234 .102 .142 2.226 .020
R2=.366, Adj  R2=.340, p=<.001

* Dummy variable:  * Gender: Reference group-F(0), M(1)
* Department Major Satisfaction: Reference group-Satisfied(00), Very satisfied(10), Common(01), A little unsatisfied(100), Very 

unsatisfied(001), 
* Human relationship: Reference group-Very good(00), Good(10), Usually(01), Bad(100) 

3.5 대상자의 극복력에 미치는 영향
대상자의 대학생활스트레스, 자기효능감이 극복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적용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대상자의 극
복력에 대한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에서 
극복력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성별, 학과전공 만족도, 
대인관계를 Dummy 변수로 전환하고, 극복력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대학생활스트레스와 하위영역인 개인 
내, 개인 간, 학업 환경 스트레스, 자기효능감과 하위영
역인 일반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자기효능감, 성별, 학과
전공 만족도, 대인관계의 변수를 영향요인으로 선정하여 
회귀식으로 분석하였다. 다중 공선성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잔차의 독립성 검정인 Durbin-Watson Test를 실
시한 값은 1.735로 2에 가까워 수용기준에 부합하고 자
기 상관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공차
한계(Tolerance Limit)는 .931로 0.1이상이었고, 분산
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s, VIF)는 1.075- 
1.558로 10을 넘지 않아 모든 변수는 다중 공선성
(Multi-collinearity)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대학생활스트레스, 자기효능감을 예측변수로 하여 극
복력을 설명하는 선형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
며(F=14.42, p<.001), 극복력을 수정된 R2는 34.0% 설
명하였다. 성별(β=-.162, p=.002), 학과전공 만족도(β
=1.02, p=.065), 자기효능감(β=.428, p<.001), 하위영
역인 일반적 자기효능감(β=.416, p<.001), 사회적 자기

효능감(β=.142, p=.020) 이 극복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논의

본 연구는 일부 간호대학생들이 경험하는 대학생활스
트레스와 자기효능감, 극복력의 수준을 확인해보고, 극
복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건강한 대학 생
활과 예방적인 차원의 극복력 향상 프로그램을 위한 기
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하였다. 그 결과 대학생활스
트레스, 자기효능감, 극복력을 34.0%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극복력에 유의한 차이
를 보이는 특성으로 성별, 학과전공 만족도,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의 하위영역인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자기효능감으로 확인 되었다. 간호대학생의 극복력의 전
체 평균값은 4.67점으로 이는 Park[24]의 연구에서는 
평균 4.51점 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하위영역으로 ‘개인
의 유용성’ 4.64점으로 ‘자신의 삶 수용’ 4.74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스트레스의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2.49점으로 나타났고, 각 하위
영역별 평균 점수는 학업스트레스가 2.89점으로 가장 높
았으며, 개인 내 스트레스가 2.32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Jung 등[25]의 연구에서는 평균 2.85점으로 본 연구보
다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스트레스 하위 영역에서의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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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스트레스, 개인 내 스트레스는 일치하였다. 간호대학
생을 대상으로 한 Lee 등[4]의 연구에서는 학업, 장애, 
가치관의 순으로 나타나 학업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것은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이는 간호대학생들이 부딪치는 
당면과제로 미래에 대한 불안과 학업 및 임상 실습, 국가
고시 등 엄격한 교육과정 분위기가 경쟁이 갈수록 심화
되고 현실적인 긴장감을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되며[26], 
간호대학생들이 학업문제와 관련된 대학생활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특
히, 학업스트레스 요인과 수준에 대한 점검과 개인별 특
성을 고려한 상담 및 관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자기효능감의 평균값은 3.31점으로 나타났고, Whang
의 연구[27]에서는 3.52점으로 본 연구보다는 높았으며,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Han[28]의 연구에서의 자기
효능감은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 결국, 자기효능감이 높
은 대학생일수록 스스로 자신의 스트레스를 관리 조절함
으로써 스트레스 관련 증상이 낮아지므로[28], 자신을 긍
정적으로 바라보고 생활 전반에 대해 조절 능력을 키우
는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간호교
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극복력의 평균값은 4.67점
으로 Lee등[4] 연구에서의 3.39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극복력은 위험이나 악화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적응을 한 상태로 위
기와 역경을 견디고 회복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29], 
간호대학생 중심으로 한 연구가 부족하여 충분한 차이를 
살펴보기는 어렵지만 스트레스 상황에 처한 개인은 자신
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특성에 따라 다양한 극복력을 보
일 수 있도록, 극복력 증진 프로그램 개발 등 다각적인 
방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스트레스, 자기효능감, 
극복력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별, 대인관계, 학과전공 
만족도, 건강상태나 가정 경제정도 등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났다. Lee 등[4]의 연구에서도 대학생활스트레스 관
련에서는 학년, 연령, 학과전공 만족도, 건강상태, 대인
관계로 나타났고, 극복력 관련에서는 학년, 학과전공 만
족도, 대인관계, 건강상태 등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
하였다. Jung 등[25]의 연구에서도 대학생활스트레스와 
건강상태, 가정생활정도와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하였는
데, 이는 경제상태나 건강상태의 어려움은 대인관계나 
생활면에서 위축을 초래하여 스트레스를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Kim과 Lee[30]의 연구에서는 
학교성적, 대학생활만족 등이 높을수록 극복력이 높고, 

가정수입이 많을수록 극복력이 높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
에서는 성적은 크게 영향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아 추후 변수를 추가하여 반복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극복력 관련 변수들의 상관관계에서는 극복력과 스트
레스는 음의 상관관계로 나타났고, 자기효능감은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나 선행연구[30]와 유사한 결과이었다. 
이는 극복력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은 높아지고 스트레
스가 높으면 극복력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게다가 기존의 스트레스는 살아가는 과정에
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적절히 대처하고 적
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도 하다. 또한, Son 등[31]의 
연구를 보면 긍정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능성을 발휘하거나 삶을 수용하여 스트레스를 완
화 할 수 있기 때문에 극복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로 볼 때 간호대학생의 극복력에 영향
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 학과전공 만족도와 자기효능감이 극
복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극복력을 높여주기 위해 학과전공 만족도
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긍정
적인 사고방식과 문제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전문적
인 프로그램 운영 등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로 볼 때 간호대학생의 극
복력 높이기 위해서는 영향요인인 학과전공 만족도, 자
기효능감을 키우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극복력을 강화시
켜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추후 극복력과의 관련성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여
러 긍정적인 관련된 변수를 추가하여 추후 반복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스트레스, 자기효능
감이 극복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실시하
였다. 본 연구 결과 극복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
별, 자기효능감과 자기효능감의 하위영역인 일반적, 사
회적 자기효능감이 극복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극복력과의 관련성에
서는 성별, 연령, 학년, 대인관계, 학과전공만족도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극복력과의 상관관계에서는 대학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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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가 음의 상관관계로, 자기효능감이 양의 상관관
계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성별, 자기효능감이 극복력에 
영향요인임을 확인하였고, 특히 학과전공 만족도와 자기
효능감이 극복력에 높은 관련성을 확인하였다는 데에 의
의가 있겠다. 연구의 제한점은 일부 대학의 간호대학생
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
다. 또한, 극복력과의 관련성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여러 변수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파악하는 반복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극복력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 
적용 및 심층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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